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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토퀴즈 (박민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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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수학

사건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합의 법칙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n입니다. 이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1)1)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곱의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 n

입니다. 이를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2)

2) 곱의 법칙은 잇달아
일어나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계승(팩토리얼)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 하고, n!과 같이 표기합니다.3)3) 읽을 때는 ‘엔 팩토리얼’
이라 읽습니다.

한편 자연수가 아닌 수인 0에 대하여 0! = 1이라 정의합니다.

순열과 조합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r (0 ≤ r ≤ n)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 하고, 이 순열의 수를 nPr과 같이 표기합니다.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 (0 ≤ r ≤ n)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

개를 택하는 조합’이라 하고, 이 조합의 수를 nCr과 같이 표기합니다.

순열과 조합의 식과 관계

순열과 조합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nPr =
n!

(n− r)!
, nCr =

nPr

r!
=

n!

r! (n− r)!
= nC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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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과 통계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

원순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하며, 원순열의 수는 (n− 1)!

입니다.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 하고, 이 중복순

열의 수를 nΠr과 같이 표기하며, nΠr = nr이 성립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 · · , r개 있을 때, 이 n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n!

p!q! · · · r!
입니다.4) 4)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앞으로 이 책에서 같있순

이라 줄여 부르기로 합시다.

중복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 하고, 이 중복조

합의 수를 nHr과 같이 표기하며, nHr = n+r−1Cr이 성립합니다.

이항정리

이항정리와 이항계수

다항식 (a+ b)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며, 이를 이항정리라 합니다.

(a+ b)
n
=

n∑
r=0

nCra
rbn−r =

n∑
r=0

nCra
n−rbn

= nC0a
n + nC1a

n−1b+ · · ·+ nCra
n−rbr + · · ·+ nCn−1ab

n + nCnb
n

= nC0a
nb0 + nC1a

n−1b1 + · · ·+ nCra
n−rbr + · · ·+ nCn−1a

1bn + nCna
0bn

이때 우변의 각 항의 계수 nC0, nC1, · · · , nCr, · · · , nCn을 이항계수라 합니다.



4

파스칼의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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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이항계수를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nCr = nCn−r 이므로 파스칼의 삼각형은 좌우 대칭이며, n−1Cr−1 + n−1Cr = nCr 이

성립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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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수 단원의 실력은 ‘수형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형

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는 수형도를 얼마나 덜 그리느냐, 궁극적으로는 수형도를 얼마나

그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그리는 방법이 얼마나 덜 그리고 안 그리냐에 달렸다?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형도

앞

전체
경우의 수

뒤

앞

뒤

앞

뒤

(a)

앞

뒤

앞

뒤

앞

뒤

(b)

수형도란 경우를 세는 방법의 하나로, ‘나무 모양의 그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경우를 세어나갑니다.5) 5)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짓수를 센다’의 가지는
결국 수형도의 나뭇가지의

수를 세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국어사전에서는

이 두 단어를 동음이의어로

보고 있는데,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는 다의어로

생각해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림

(a)는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 4가지를 수형도를 이용하여 그린 예입니다.

이때 수형도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지점을 마디라 부르도록 합시다. 그림 (a)에는 3개의

마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a)를 보면 가장 왼쪽 마디인 ‘전체 경우의 수’는 모든 수형도에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b)와 같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장 왼쪽 마디를 생략하고

그리면 마치 두 개의 수형도를 각각 그린 것과 같은 형태를 띱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형도를

그릴 때 그림 (b)와 같이 불필요한 ‘전체 경우의 수’는 생략하고 그리기로 약속합시다.

수형도는 경우의 수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수형도를 그리면 반드시 풀립니다. 특히 수능 주관식 문항은 답이 1000 미만이므로, 아무런

이론적 배경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시간 내에 수형도를 그린다면 반드시 맞힐 수 있습니다.6) 6) 물론 이론 상 그렇다는
것이고, 더 나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수형도로 풀이할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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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도를 잘 그리는 원칙

순서에 대한 규칙을 정하자

앞

뒤

앞

뒤

앞

뒤

(a)

앞

뒤
앞

뒤

앞

뒤

(b)

수형도를 혼동 없이 그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그림 (a)

와 같은 수형도에서는 항상 ’앞’을 마디보다 위쪽에 적고, ’뒤’를 마디보다 아래쪽에 적는

규칙을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b)와 같이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면, 수형도를 그리는

과정에서도 헷갈릴 것이고, 나중에 검토할 때 수형도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기도

까다로울 것입니다.

첫 마디는 넓게 뻗어나가자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

앞

뒤

좁아 ㅠㅠ

뒤

(a)

앞

뒤

앞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b)

수형도의 특성상 뒤의 가지가 많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a)와 같이 첫마

디에서 좁게 뻗어나가면 나중에 그림의 한가운데에서 위쪽 가지와 아래쪽 가지가 겹치게

됩니다. 그림 (b)와 같이 첫 마디에서 위아래로 멀리 뻗어나가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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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적용의 예

앞

뒤

3

1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앞

뒤

2

앞

뒤

뒤

앞

뒤

앞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만큼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형도를 일부만 그려보면 위 그

림과 같습니다. 가장 작은 수인 1부터 위에 적어나가면서, 동전은 앞을 항상 뒤보다 위에

적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5, 6일 때는 일부러 생략했으므로, 반드시 직접 빈

종이에 수형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만큼 동전을 던진다. 이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5인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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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풀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만큼 동전을 던진다. 이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5인

경우의 수는?

5 6

주사위의 눈이 1, 2, 3, 4가 나온 경우는 셀 필요가 없으므로, 수형도는 ‘첫 마디가 5인 경우’
와 ‘첫 마디가 6인 경우’ 두 개만 그리면 됩니다.

5 앞 앞

6

앞 앞 앞

뒤 앞 앞 앞 앞 앞

뒤 앞 앞 앞 앞

뒤 앞 앞 앞

뒤 앞 앞

뒤 앞

앞 앞 앞 앞 앞 뒤

5에서는 앞앞앞앞앞 1가지, 6에서는 앞앞앞앞앞뒤, 앞앞앞앞뒤앞, 앞앞앞뒤앞앞, 앞앞뒤앞

앞앞, 앞뒤앞앞앞앞, 뒤앞앞앞앞앞 6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1 + 6 = 7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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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 수형도를 그리는 데 활용되는 기본 원리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수형도를 그리는 데 활용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수형도를 그리다

보면 수형도가 매 마디에서 갈라질 때, 갈라져 나온 이후의 구조가 다른지 같은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상하셨겠듯이, 다르다면 합의 법칙을, 같다면 곱의 법칙을 씁니다.

3

4

3 + 4 = 7

갈라진 각 마디 이후 단계에서 수형도의 구조가 다르다면, 구조가 각기 다른 수형도를 각각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여 셉니다. 이것이 곧 합의 법칙입니다.

3

3

3

3 = 9×3

갈라진 각 마디 이후 단계에서 수형도의 구조가 같다면,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 수형도는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수형도를 한 번만 그려 세고, 구조가 동일한 수형도가 몇 개인

지를 파악하여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곱의 법칙입니다.

결국 합의 법칙과 곱의 곱칙을 쓰는 것은, 수형도의 구조를 파악하여 가급적 수형도를 덜

그리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형도의 패턴이 반복되면 곱의 법칙을 이용해

수형도를 한 번만 그려 생략하고, 패턴이 다른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각각의 수형도를 그린

후 합의 법칙으로 더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이용하여 아래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있순)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제 2. 여섯 개의 자음 ㄱ, ㄱ, ㄴ, ㄴ, ㄷ, ㄷ을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열을 만든다. ㄱ은

ㄱ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ㄴ은 ㄴ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ㄷ은 ㄷ과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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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풀이

여섯 개의 자음 ㄱ, ㄱ, ㄴ, ㄴ, ㄷ, ㄷ을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열을 만든다. ㄱ은 ㄱ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ㄴ은 ㄴ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ㄷ은 ㄷ과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처음에 ㄱ, ㄴ, ㄷ으로 분류하여 수형도를 3개 그리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ㄱ으로 시작하든, ㄴ으로 시작하든, ㄷ으로 시작하든, 이후

수형도의 구조가 같은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ㄱ

ㄱ

ㄴ

ㄷ

n개

ㄴ

ㄴ

ㄷ

ㄱ

ㄷ

ㄷ

ㄱ

ㄴ

n개 n개

ㄱ의 입장에서 남은 것은 ㄱㄴㄴㄷㄷ인데, 두 개씩 남은 ㄴ, ㄷ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ㄴ의 입장에서 남은 것은 ㄴㄷㄷㄱㄱ인데, 두 개씩 남은 ㄱ, ㄷ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ㄷ의 입장에서 남은 것은 ㄷㄱㄱㄴㄴ인데, 두 개씩 남은 ㄱ, 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서로 입장만 다를 뿐 완전히 동일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ㄱ에서의 경우의

수인 n을 구한 후, 여기에 3을 곱하면 전체 경우의 수인 3n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7)7) 이것이 곧 곱의 법칙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ㄱ

ㄴ

ㄷ

여기까지 우리가 풀이하며 작성하는 식은 3×입니다.

ㄱ
ㄴ

ㄷ

이제 ㄱ에만 집중하여 수형도를 그려나가봅시다. 앞서와 동일한 원리로, ㄴ을 고르든 ㄷ을

고르든 뒤의 수형도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ㄱ-ㄴ 이후만 그려나가면 됩니다. 여기까

지 우리가 풀이하며 작성하는 식은 3× 2×입니다.

ㄱ ㄴ ㄱ(ㄴ, ㄷ, ㄷ 남음)

ㄷ(ㄱ, ㄴ, ㄷ 남음)

그런데 ㄱ-ㄴ-ㄱ과 ㄱ-ㄴ-ㄷ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ㄱ-ㄴ-ㄱ에서는 ㄱ이 이미 다 쓰여 ㄴㄷㄷ

만 남고, ㄱ-ㄴ-ㄷ은 ㄱ,ㄴ,ㄷ이 하나씩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인 a, b를 구한 후 더하여야 합니다.8)8) 이것이 곧 합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풀이하며 작성하는

식은 3× 2× ( + )입니다. 더하기의 왼쪽에는 a의 값을, 더하기의 오른쪽에는 b의

값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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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ㄱ

ㄷ

ㄷ

ㄴ

ㄴ

조건 위배

ㄷ

ㄷ ㄷ

이제 a를 구하기 위해 ㄱ-ㄴ-ㄱ를 마저 그려봅시다. ㄱ-ㄴ-ㄱ-ㄴ-ㄷ-ㄷ는 ㄷ끼리 이웃하여

문제의 조건에 위배되므로 세지 않습니다. ㄱ-ㄴ-ㄱ-ㄷ-ㄴ-ㄷ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a = 1입니다.

ㄱ ㄴ ㄱ

ㄷ

ㄴ

ㄱ
ㄴ

ㄷ

ㄷ

ㄴ

이제 b를 구하기 위해 ㄱ-ㄴ-ㄷ를 마저 그려봅시다. ㄱ-ㄴ-ㄷ-ㄱ와 ㄱ-ㄴ-ㄷ-ㄴ는 뒤의 수형

도의 구조가 같습니다. 따라서 ㄱ-ㄴ-ㄷ-ㄱ만 풀이하고 2를 곱하면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ㄱ-ㄴ-ㄷ-ㄱ에서는 ㄱ-ㄴ-ㄷ-ㄱ-ㄴ-ㄷ와 ㄱ-ㄴ-ㄷ-ㄱ-ㄷ-ㄴ의 2가지가 있으므로, b = 2 × 2

입니다.

ㄱ ㄴ ㄱ

ㄷ

ㄷ ㄴ ㄷ

ㄱ
ㄴ

ㄷ

ㄷ

ㄴ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3× 2× ( 1 + 2× 2 ) = 30이 됩니다.

마치며

이와 같이 경우의 수를 잘 하는 것은, 수형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리고 수형도를 잘 그리는 것은 ’몇개의 수형도를 그릴 것이며’,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다룰 여러가지 순열과 조합 공식들은 그저 자주 나오는 수형도를

그리지 않고도 한 방에 구하는 테크닉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테크닉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수형도를 그리지 않고도 수형도의 가지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단원을 시작하며 말했던 아래의 문장이 다시금 와닿을 것입니다.

경우의 수 단원의 실력은 ‘수형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

고 수형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는 수형도를 얼마나 덜 그리느냐, 궁극적으로는

수형도를 얼마나 그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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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을 이용하면 경우의 수를 보다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용어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과외 용어를 먼저 약속하도록 합시다.9)9) 교과서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수학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용어 정의

전사건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각의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전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10)10) 전사건은 뒤의 확률
단원에서 배울

표본공간(Sample
Space)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집합의 이름을 주로 S라

짓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므로 S = {1, 2, 3, 4, 5, 6}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원사건, 사건, 공사건

전사건 S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라 하고, 특히 원소의 개수가 1인 사건을 근원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n (A)라 할 때, n (A) = 0인 경우, 사건 A를

공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11)11) 본문에서는 A를 S의

부분집합으로

전제하였으므로

n (A) = 0이면 A를

공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A가 S의

부분집합이 아닌 상황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n (A ∩ S) = 0

인 집합 A’를 공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상황을 전사건으로 할 때,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S의 부분집합인 B = {1}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상황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을

의미하며, 동시에 근원사건입니다.

2. S의 부분집합인 C = {2, 4, 6}은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상황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3. D = {7}은 S의 부분집합이 아니므로 공사건입니다.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다음의 두 사건 C, D, E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C = A ∪B, D = A ∩B, E = AC

이때 C를 ‘A와 B의 합사건’, D를 ‘A와 B의 곱사건’, E를 ‘ A의 여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고,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정리

결국 찬찬히 뜯어보면 용어만 집합에서 사건으로 바꾸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경우의 수를 풀이할 때 집합의 연산 체계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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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법칙의 재해석

합의 법칙은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경우의 수를 풀이할 때 집합의 연산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

니다. 이를 이용하여 합의 법칙을 다시 설명해봅시다.

A B A B A B A B

우리는 위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집합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함을 고1 수학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n (A ∪B) = n (A) + n (B)− n (A ∩B)

이는 합사건과 곱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n입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곱사건이 공사건임을, 즉 n (A ∩B) = 0

의미합니다. 결국 합의 법칙은 곱사건이 공사건인 아주 간단한 경우를 다루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닌 경우까지 합의 법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12) 12) 이를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 개 이상의 사건에도 일반화된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세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 법칙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단 보통 네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니면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13) 13) 즉 기본적인 합의 법칙이
논하는 경우

만 다룹니다.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 법칙을 확장하여 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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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위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다음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n (A ∪B ∪ C) =n (A) + n (B) + n (C)

− n (A ∩B)− n (B ∩ C)− n (C ∩A)

+ n (A ∩B ∩ C)

이를 이용하여 앞서 풀었던 아래의 문제를 집합의 관점으로 다시 풀어봅시다. 풀이 과정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같있순)을 사용하세요.

예제 1. 여섯 개의 자음 ㄱ, ㄱ, ㄴ, ㄴ, ㄷ, ㄷ을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열을 만든다. ㄱ은

ㄱ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ㄴ은 ㄴ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ㄷ은 ㄷ과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15orbibooks.com

예제 1 풀이

여섯 개의 자음 ㄱ, ㄱ, ㄴ, ㄴ, ㄷ, ㄷ을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열을 만든다. ㄱ은 ㄱ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ㄴ은 ㄴ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ㄷ은 ㄷ과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전사건을 S, 구하는 사건을 E, ㄱ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A, ㄴ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B,

ㄷ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C라 할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n (A ∪B ∪ C) = n (A) + n (B)n (C)

− n (A ∩B)− n (B ∩ C)− n (C ∩A)

+ n (A ∩B ∩ C)

n (E) = n
(
(A ∪B ∪ C)

C
)
= n (S)− n (A ∪B ∪ C)

이때 같있순에 의해 n (S) =
6!

2!2!2!
= 90임은 쉽게 알 수 있고, n (A) = x, n (A ∩B) = y,

n (A ∩B ∩ C) = z라 하면 다음이 성립합니다.14) 14) 아래의 식이 왜
성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조금만 머리를

굴려 고민해보세요!
n (A) = n (B) = n (C) = x

n (A ∩B) = n (B ∩ C) = n (C ∩A) = y

따라서 n (E) = 90 − (3x− 3y + z)이므로 x, y, z를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x, y는 각각 같있순에 의해 x =
5!

2!2!
, y =

4!

2!
이고, z = 3!입니다. 따라서 n (E) =

90− 3 (30− 12 + 2) = 30입니다.

마치며

위 문제를 풀며 같은 문제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답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으로 풀이하며 경험을 쌓아나가고,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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